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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내용에대한저작권은쌍용건설·남광토건이가지고있으며, 본지의기사나사진등을무단으로전재, 또는발췌하여사용할수없습니다.

2 0 0 2년, 그첫 달에…

「건설기술ㅣ쌍용」이 새옷을갈아입었습니다.

건설기술|쌍용

●「건설기술|쌍용」은매분기마지막달(3, 6, 9, 12월) 1일에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발간되며, 발간일2개월전까지

의견을주시면편집에반영됩니다.

편집위원장 이세웅상무(7094, swlee@mail.ssyenc.co.kr)

기술개발부 한덕희차장(7726, handh@mail.ssyenc.co.kr) 김종두대리(7730, kimjd@mail.ssyenc.co.kr)

토목기술팀 이기환과장(7772, ikhjin@mail.ssyenc.co.kr) 조영호대리(7769, cyh4@mail.ssyenc.co.kr)

기 획 부 최세영과장(7117, chltpdud@mail.ssyenc.co.kr) 김종범사원(7148, tiger@mail.ssyenc.co.kr)

기 전 부 박동신사원(7404, pdssbb@mail.ssyenc.co.kr)

원고접수처 > > > >⌜건설기술| 쌍용⌟을함께만드는편집·실무위원들

‘변화’엔언제나두려움반설렘반이동반하지만보다나은내일을위해

고민하고준비하는자세로대응하려고합니다.

쌍용인의동반자「건설기술ㅣ쌍용」은언제나여러분앞에활짝열려있습니다.

2 0 0 2년더좋은내용으로부서와현장곳곳을찾아뵙겠습니다.

못다한이야기▶▶▶

2 0 0 2년임오년의새아침이밝았습니다.

하얀눈을바라보며첫만남의설렘과첫사랑의감동이새삼그리운날입니다.

희망찬올한해경영정상화의감동을기대합니다
이산화탄소의배출량은80% 이상이산업활동에서비롯된다. 1995년‘세계자원연구소’의발표에따르면, 미국은5 9억8 0 0 0톤

의이산화탄소를배출해왔는데이는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2 5 %에이르는양이라고한다. 이렇게이산화탄소를실컷배출

하면서부자나라로커온미국등선진국들은석탄·석유와같은화석연료대신공해가적은대체에너지를사용할준비를마쳤다.

이제그들은자신들의과거는까마득히잊고서제3세계신흥공업국가들에게지구온난화라는재앙을막기위해모든나라가똑같

이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자고하고있다. 한편우리나라는현재세계 1 2위의이산화탄소방출국이다. 이대로라면2 0 1 0년에는

세계6위로부상할것이라한다. 국제사회의지탄을받기전에우리정부와기업이앞장서서감축의지를보여야할때다. 

2 1세기의화두 + 환경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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